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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소식지 

인간다운 KT 를 만드는 새로운 목소리 

2026 년 8 월 27 일 제 8 호 발행 

  

2026 년 임단협안 발표 
  

KT 2 분기 실적 발표  

KT 노조에서는 2026 년 단체 교섭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합원의 관심사라 볼 수 있는 임금인상안을 정률 6%  

아래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위 표에는 연대자금 조성분 1.5%가 빠졌습니다. 

연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직원들은  지금까지의 전례로 볼 때 2.5%나 3%, 일시금 

200 만원으로 퉁칠거라고 비아냥 댑니다.. 

또 G4 조합원의 장기 승진 적체 해소방안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한다 합니다.장기 승진 적체가 G4 가 

많을까요.G2/G3 적체가 더 많을까요? KT 부장이 승진 

적체라고,단순히 근속연수가 쌓였다고 선심 쓰듯이 

던져주는 직급일까요? 몇 년 전 노조 전임인 지방본부 

위원장들이 우루루 G4 로 승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 전임이 승진한다는게 

상식적인 일일까요? 조합원들이 비판합니다. 

이번에도 G4 지부장들과 노조 간부들의 셀프 승진 

잔치가 될거라고. 

KT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기 바랍니다. 

 

  KT 새노조의 2 분기 실적 관련 논평 요약입니다. 

T 의 2026 년 2 분기 실적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선서비스 매출 감소다. KT 는 기저효과라고 

설명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펨토셀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이탈과 신뢰 하락이 본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KT 새노조의 주장이다. 

논평은 박윤영 대표가 취임 후 3 년간 18 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상반기 설비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네트워크·정보보안 투자와 

현장 체감 개선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또한 KT 가 AX(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강조하지만 

아직 통신 본업을 대체할 수준이 아니며, 비용 

절감 중심의 경영으로는 고객 신뢰 회복과 성장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KT 새노조는 박윤영 대표에게 ▲네트워크·보안 

투자 집행 내역 공개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 

개선 ▲현장 노동자와 협력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인력 감축 중심의 비용 절감 경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 KT 새노조 공지 사항☞ 

 

**8 월 28 일~29 일 양일간 새노조 전 조합원 

수련회 개최합니다. 가족 동반 가능합니다. 

참여 조합원은 각 지회 지회장님이나 방영식  

부위원장님께 콜!  010-6770-6968 

망설이시는 조합원 계시면 무조건 오세요. 

할까 말까 할때는 GO!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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